
일본 면방의 원사개발 

 

면방적의 원사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. 링정방에서 정방교연 

및 복중층사기술 등을 활용해 왔으나, 요소기술의 복합 및 주변의 기술혁신

을 이용한 형태로의 원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. 

 

(1) 구라보는 PVA사용 100% 면 중공사 ‘스핀에어’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

평가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. 금년에는 텐셀 및 라미/면 혼방을 내세

울 방침이다. 또한 정방교연이라는 기술에 2층구조사기술을 우성결합한 ‘크

레멜’의 상품개발도 추진한다. 크레멜은 잔털이 적고, 외관이 깨끗하며, 흡수 

· 속건성도 우수하다. 

同社는 ‘1공장1품종’ 운동을 진행하면서 4가지 개발프로젝트를 추진. 또 프

로젝트와는 별도로 과별 전략상품의 개발도 병행하여 대형상품, 시장밀착형 

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5개 방직공장에 영업요원을 주재시킨 것도 공

장으로부터의 정보발신 뿐만 아니라, 시장정보를 공장에 알림으로써 최전선

에 뿌리박은 개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. 

 

(2) 시키보는 단섬유복합, 장·단섬유복합, 경량화소재를 특수 방적사로 내

놓는다. 코어얀에서도 면끼리의 조합에 의한 ‘더블콧’등 개발의 여지는 충분

하고, 같은 브랜드에서도 용도에 따라 개량을 추가하고 있다. 

또한 셔츠원단 분야에서는 테크노스펀 시리즈로서 복합사이로스펀 방식의 

‘멀티타코트’, P/C 복중층사 ‘인터리드’등을 개발하였는데, 더욱 기능을 추구

한 상품개발을 위해 제직 및 후가공기술도 포함시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

이다. 



(3) 日淸紡은 방적 47万추 중 개발원사가 8万추를 넘어 빠르면 금년내 10

만추에 도달한다. 93년에 개발원사 프로젝트팀(현재 開發原絲課)이 구성된지 

7년째가 되며, 그 동안 淸紡交撚 ‘립세’ 코어얀 ‘리나타’, 自然派甘撚絲 ‘듀

렛’을 개발하였고, 또한 1/f 파동이론을 응용한 시리즈로 얼룩감이 있는 실 

‘내추라톤’, 멀티혼방사, ‘무라뉴’ 교락사 ‘퍼시클’을 내놓았다. 

현재 폴리에스터 면의 무라뉴는 3 ~ 4가지 혼방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

으며, 스러브사도 개발하는 등 소재 및 수법의 조합으로 새로운 실은 아직도 

가능하다고 보고 있다. 완전한 2층구조사의 연구도 추진, 정방기의 개발부터 

착수하여 컴퓨터 및 공작기계 등 주변의 혁신기술을 가미함으로써 그 가능

성을 더욱 넓히고 있다. 

各 社의 원사개발은 수입품과 차별화가 전제가 된다. 일본의 개발상품은 

코우머화, 세번수화가 아니다. 시장이 추구하는 요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어

떻게 기술혁신을 추진하느냐에 있다. 

 


